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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9 월 8 일 “(생명의 공동체 5) 두려움 vs 사랑”(요일 4:16b-21) 

하나님을 잘못 알 때 생기는 두려움은 참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1] 두려움의 근원과 사랑의 속성 

사람의 두려움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 3 장에 등장하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3:10)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그의 두려움은 그분의 임재를 떠나니까 자기 

벗은 몸 외에는 의지할 곳을 잃은 낭패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행한 일에 관해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악 열매를 

먹은 결과에 대해서는 훗날 하와의 후손이 처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3:15).  

또 벗은 몸으로 인해 얻은 두려움을 배려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마음은 물론 육신의 

모습까지 평안하고 자유롭게 해 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창 3 장에서 펼쳐진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겪는 패턴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 갖는 아담의 원초적 두려움과 그 때 발견한 벗은 내모습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만날 때까지 집요하게 인도하십니다.  

[2]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세상은 사람의 자기 잘못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정당시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업적의 세상 기준에 못 이르면 무시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담길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람의 잘못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지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며, 정죄 없는 사랑이 회복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는 없으셨으나 사람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맞으며 두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 26:38)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긴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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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고통을 허용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옳다 하시며 부활의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 침입한 거짓교사들은 자비와 사랑이 아닌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부각하고 

교회를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징계하고 형벌을 주는 분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이 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고 자유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소개한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여 참 공동체를 이룬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목장 모임의 중요한 의미는 정죄 없는 사랑의 생명의 힘이 흐르고 충전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경험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는 언제든 머리를 들어올리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랑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 가졌던 감정들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내 안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와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